
1.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팔면 편할 것 같다구요?

   음주 후 머리가 아프다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어서

   아무 진통제나 마음대로 복용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슈퍼에서 약을 팔면 누가 좋을까요?

   국민 편의를 빙자한 의약품 슈퍼판매 이면에는 

   대기업의 이윤창출 의도가 크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될 종합방송채널의 막대한 광고수입을 

   약품 광고비가 메워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친근한 동네 약국은 다 쓰러져 대형마트로 차타고 

   약을 사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왜 슈퍼판매를 강행할까요?

   작년도 건보재정적자가 1조 3천억 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보 재정 지원이 4대강 사업등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건보 재정 안정과 약국 접근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 선택이 

 가능한 성분명 처방 제도와 장기 투약환자의 처방전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